
폐기물 관리대책 - ② 관리여건 변화

폐기물 감축에 국제환경협약 준수도

폐기물 발생량은 인구증가, 산업발달 및 산업구조와 소비패턴의 변화 등에 따라 증감하는데 정보화의 진전

및 과학기술의 발달로 자원이용의 효율화, 폐기물 발생량 감축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, 한편으로는

제품의 라이프사이클 단축 등으로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

통계청의 인구예측 자료에 따르면, 2000-11년 총인구는 연평균 0.7% 증가하고, 산업구조는 서비스업이 급성

장세를 보여 비중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.

생활폐기물은 인구 증가 및 경제 활동규모 확대 등으로 연평균 1-2%의 증가추세가 지속되고, 생활폐기물

중 음식물쓰레기와 포장폐기물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, 특히 포장폐기물은 경제규모의 확대, 생활양식의

변화 등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.

가연성폐기물의 비중 또한 종이류, 플래스틱류의 사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

있다.

생활폐기물 발생량 예측

구 분 2000 2005 2008 20 11
발 생 량 (톤 / 일 ) 46,438 50,750 51,829 52,743

감 량 목 표 량 -
3,045
(6.0% )

4,665
(9.0% )

6,329
(12.0% )

실 제 발 생 량

(1인 당 발 생 량 )

46,438

(0.98㎏)
47,705
(0.97㎏)

47,164
(0.94㎏)

46,414
(0.91㎏)

환경부는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2011년 하루 1.04㎏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폐기물 감량을 위한 정책

적인 노력 등을 통해 0.91㎏으로 유지할 계획이다.

사업장폐기물은 배출자의 책임 확대, 제조업 중심에서 정보· 서비스산업 중심으로의 구조전환 등으로 1990

년대의 연평균증가율 7-8%보다는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예측된다. 다만, 건설폐기물은 재개발, 재건축 및

택지개발 등의 대형공사가 예상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.

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변화전망

환경부는 사업장폐기물이 2011년 1일 35만6413톤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억제 정책을


